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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의 뮤지컬 산업은 지난 2001년부터 약 20년 동안 2,400% 성장하면서

2018년 기준 시장 규모가 3,500억 원에 육박하는 상태이며 평균 관객 수 및 유

료 관객 비중이 전체 공연 예술장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국내 공

연예술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더뮤지컬, 2018. 7; 예술경영지원센터, 

2015). 하지만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시장 규모가 정체하면서 인구와 경제

규모 대비 성장이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더뮤지컬, 2018. 7). 

여기에는 투자 및 경쟁 과열, 작품 포화, 스타마케팅 의존도 심화 등 다양

한 원인이 있겠으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특정 관객층에 편중된

소비 구조다(더뮤지컬, 2019. 1; 예술경영지원센터, 2015; 한국경제, 2017. 9. 8). 

한국의 뮤지컬 관객층은 미국·유럽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어 20-30대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력이 있는 해당 연령대의 여성 관객이 절대

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뉴시스, 2019. 1. 17; 더뮤지컬, 2018. 7; 동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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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2018. 12. 18; 문화일보, 2018. 8. 7; 지혜원 2012). 이들 관객층이 시장 규

모 확대에 주도적으로 기여해온 것은 분명하지만 이로 인해 특정 장르나 작품, 

또는 특정 배우가 출연하는 작품에만 성장이 집중되는 등 불균형이 심각해 장

기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한 시장 정체를 타개할 해법으

로 40대 이상 중장년층과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으로의 관객층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뉴시스, 2019. 1. 17; 더뮤지컬, 2019. 1; 동아일보, 2018. 12. 18). 가족 관

객을 확보하면 어릴 적 공연 관람 경험을 통해 미래의 잠재 관객을 확보할 수

있고 제작사 입장에서는 자녀와 부모가 함께 관람해 티켓 3-4장을 한 번에 판

매할 수 있는 높은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신문, 2018. 10. 8). 

이처럼 아동뿐 아니라 부모 모두를 관객층으로 포용하는 작품을 ‘패밀리 뮤지

컬’이라고 지칭하는데(더뮤지컬, 2019. 1) 실제로 뮤지컬 시장 규모가 정체기를

맞은 2018년부터 관객층 다변화와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이들 작품을 소개하

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발레리노를 꿈꾸는 소년의 성장기를 그린 <빌리

엘리어트>(Billie Elliot)가 2010년 비영어권 최초로 한국 초연에 성공한 뒤 재공

연 되었고 월트디즈니 원작의 <라이온 킹>(Lion King)의 인터내셔널 투어가 이

루어졌다. 또, 주변의 부당한 오해와 폭력에 맞서 진정한 자아와 행복을 찾아가

는 천재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웨스트엔드 원작 뮤지컬 <마틸다>(Matilda the 

Musical)도 비영어권 최초로 한국에서 공연되었다. 2019년에는 <스쿨 오브

락>(School of Rock)의 내한 공연이 무대에 올랐다(더뮤지컬, 2019. 1). 이들 작

품은 모두 관객층 다양화라는 분명한 목표를 두고 기획되었다(문화일보, 2018. 

8. 7). <빌리 엘리어트>를 국내에 선보인 뮤지컬 제작사 신시컴퍼니 박명성 대

표는 2018년 6월 25일 <마틸다> 제작 발표회에서 “주 뮤지컬 관객인 20-30대

뿐만 아니라 어린이부터 장년층까지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며 기획했다”면서 “얼마 전까지 공연했던 <빌리 엘리어트>에 이어 관객

의 세대 폭을 넓히고 미래지향적인 작품을 하고 싶어서 <마틸다>를 선택했다”

고 제작 의도를 설명했다(스포츠서울, 2018. 6. 25; 이데일리, 2018. 6. 25). 

실제로 이들 작품은 평단의 호평과 다양한 연령대 관객의 사랑을 동시에

받으며 관객층 다변화와 시장 저변 확대 가능성을 확인시켜주었다(더뮤지컬, 

2019. 1). <마틸다>의 경우 2018년 제7회 예그린뮤지컬어워드에서 베스트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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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상을, 2019년 제3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올해의 프로듀서상, 앙상블상, 

남우주연상 등을 수상했고 6개월의 공연 기간 동안 객석 점유율 90%로 17만

6000 여명의 관객을 동원했다(CBS노컷뉴스, 2019. 2. 12). 특히 국내 최대 예매

사이트인 인터파크 기준으로 예매자는 20대 28.9%, 30대 30.5%, 40대 31.4% 

등 전 연령대에 균형 있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아주경제, 2019. 2. 3) 신

시컴퍼니에 따르면 가족 단위로 추정되는 예매자(티켓을 3장 이상 구매한 30대

이상)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했다(동아일보, 2018. 12. 18). <빌리 엘리어

트> 역시 20-30대뿐 아니라 가족 단위의 관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2018년 5월

재공연이 성황리에 폐막했다(서울경제, 2018. 6. 27).

이처럼 패밀리 뮤지컬이 한국 뮤지컬 산업의 정체를 타개할 돌파구로 관심

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흥행과 호평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실질적으로 확인된

작품의 번역 양상을 고찰하는 것은 성공적인 번역 전략을 마련하는 데, 나아가

한국 뮤지컬 산업의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단서를 제공해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작품 가운데 <마틸다>의 가사 및 대사 번역 양상을 고찰하

고자 한다. 앞서 공연된 <빌리 엘리어트>는 ‘춤’이라는 비언어적 요소가 작품의

핵심 요소로서 흥행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라이온 킹>의 경우 자막

제작이 필요한 해외 오리지널 팀의 투어 공연이었다. 반면 <마틸다>는 원작 특

유의 풍자와 해학을 언어유희, 비유적 표현 등으로 재치 있게 살린 대사와 가사

가 돋보이는 작품이므로 언어적 측면의 재생이 매우 중요하며, 국내에서 오리

지널 투어보다 자주 공연되는 라이선스 프로덕션으로 입말 번역이 이루어진다

는 점에서 여타 작품에 비해 가사와 대사 번역 양상 고찰의 함의와 활용도가

좀 더 넓을 수 있다(더뮤지컬, 2018. 10; 서울경제, 2017. 7. 24).

더 구체적으로는 <마틸다>의 번역 양상 가운데 아동 관객을 고려한 전략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패밀리 뮤지컬의 경우 관객층 다변화를 통한 저

변 확대가 핵심 제작 의도인 만큼 번역에서도 기존 성인 관객 뿐 아니라 아동

관객을 염두에 둔 양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현재까지 번역학 내에

서 진행된 뮤지컬 가사 및 대사 번역 연구 가운데 아동 관객에 초점을 맞춘 것

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1)

1) 장인화(2020)의 ｢아동문학시각에서 본 뮤지컬 <마틸다> 연구｣에 해당 작품의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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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에 분석 틀을 제공한 두 가지 분야의 연구를 살펴본

다. 우선, 뮤지컬 텍스트 번역 시 고려해야 할 요소 및 번역 전략을 다층적으로

점검한 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텍스트 번역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요소

및 번역 전략을 고찰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 아동 대상 뮤지컬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무한 만큼 아동 문학을 대상으로 한 번역 연구를 통해 분석 방향에

대한 단서를 얻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뮤지컬 텍스트 번역 시 고려 사항 및 번역 전략

뮤지컬은 음악, 노래, 무용 등이 결합된 종합 무대예술인 만큼 가사와 대사

번역 과정 및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다양하다(예술경영지원센터, 2019). 

우선, 여타 공연예술과 가장 차별되는 ‘노래’라는 특징이 있으므로 번역 시에는

음악과의 의미적, 음운적 조화를 고려해야 하며 동작, 무대, 소품, 조명 등 그

밖의 다양한 비언어 기호도 점검되어야 한다. 뮤지컬 번역은 번역 전문가뿐 아

니라 연출자, 작곡가, 작사가, 음악 감독, 심지어 출연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

여하는 집단적, 협력적 작업이므로 각 주체의 견해와 관점도 반영될 수 있다. 

좀 더 거시적으로는 대중예술로서 하나의 문화와 사회에서 생산된 작품을 또

다른 문화와 사회에 수용될 수 있도록 옮기는 작업이기 때문에 목표 문화 및

사회적 배경 역시 감안해야 한다. 여기에, 상업적 성격이 강한 장르로서 관객의

수요와 기대에 대한 고려도 필수적이다.

뮤지컬 번역에 대한 논문이 2021년 1월 현재 국내외2) 통틀어 20여건에 그

치는 가운데 학자들은 이 가운데 개별 요소 또는 몇 개 요소를 중심으로 연구

번역에 대한 분석이 주인공 특성, 무대 장치, 의상 등에 대한 분석에 이어 별도의 장

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번역과 아동 관객 간 관련성에 대한 명시적 논의는 부재하다. 

본 연구는 번역을 다양한 공연예술 요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고찰하고 이 가운데

특히 아동 관객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번역학적 관점

에서 해당 연구보다 한 단계 진전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2) 해외 연구는 영어로 작성된 논문을 기반으로 집계된 수치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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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행해왔다(이지민 2017, 2019a/c; 조성은, 홍승연 2017; 홍정민 2016, 2017, 

2020; Franzon 2005, 2008; Hong 2020; Hübsch 2006; Kirk 2008; Low 2005; 

Mckelvey 2001 등 참고).

우선, 뮤지컬을 여타 공연예술 장르와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인 노래 번역

과 관련한 연구에서 다수의 학자들은 좋은 번역의 특징으로 ‘가창용이

성’(singability)을 꼽고 있다(김영신 2014; 성승은 2013; 이성은 2014; 이지민

2019a/c; 조성은, 홍승연 2017; Franzon 2005, 2008; Low 2005; Oittien 2006). 

이에 대한 여러 논의 가운데 특히 본 연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한국어와 영

어 간 노래 번역에서 가장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한 이지민(2019a/c)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노래 번역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크게 다섯 가지로, 발성 및 발음

용이성, 음표와 음절 수 맞추기, 액센트, 프레이징, 각운 등이다(박천휘 2019; 

이지민 2019c; 홍정민 2016, 2019a/b).

발성 및 발음 용이성의 경우, 가사 번역 시 발성이나 발음이 편한 모음과

자음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모음은 혀의 높낮이와 아래턱이 열리는 정

도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혀의 앞 뒤 위치에 따라 전설, 중설, 후설

모음으로 구분된다. 노래를 부를 때는 고음일수록 후두 공간을 확보하는 것, 즉

입이 많이 열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고음을 부를 때는 후설을 제외한 저모음, 즉

‘-ㅏ’, ‘-ㅐ’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배우들의 가창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멜로디가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진행될 때는 고모음에서 저모음으로 연

결하는 것이 노래 부르기 쉽기 때문에 번역 시에도 상행하는 멜로디에서는 가

사가 고모음에서 저모음으로 진행되도록 번역해야 한다(이지민 2019c: 149-54). 

자음의 경우에는 프레이즈, 즉 숨을 쉬는 부분에 받침을 배치할 경우 모음과 결

합해도 기류의 장애를 주지 않는 ‘ㄹ’, ‘ㅁ’, ‘ㄴ’, ‘ㅇ’ 등의 공명음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음가가 길고 높은 마지막 음에는 받침을 넣지 않거나 장애음이 아

닌 공명음을 받침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창에 도움이 된다(이지민 2019c: 152). 

두 번째는 음절 수 맞추기 또는 음표 쪼개기 피하기다. 작사를 할 때는 기

본적으로 한 음에 한 음절을 배치해야 전달력이 높아지며 번역에서도 마찬가지

다. 하지만 영어를 한국어로 직역하면 음절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므로

한 음에 두 음절 이상을 배치하는 음표 쪼개기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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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속도와 호흡, 결국 전달력에 영향을 준다(더뮤지컬 2019. 3; 이지민

2019b/c; 홍정민 2019 a/b).

액센트 역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영어는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곡을 만들 때 가사와 멜로디의 강약율을 일치시키기 위해 못

갖춘마디나 한 박자 이상을 쉬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박천휘 2019: 23; 이지

민 2019c: 156). 반면, 한국어는 의미를 담고 있는 어간이나 어근이 단어의 첫

음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가창 시 단어의 첫 음절에 액센트가 놓이는 것

이 보편적이기 때문에(이유로 2002: 21-22; 이지민 2019c: 150에서 재인용) 현

직 뮤지컬 번역자들은 액센트를 맞추기 위해 1) 프레이즈를 명사형으로 끝내기

2) 감탄사, 지시사, 대명사 활용하기 3) 축약형 사용하기 4) 경음화, 격음화로

뒤 글자가 강조되는 어휘 사용하기 등의 전략을 취한다(이지민 2019c: 156-57). 

또, 좀 더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박에 내용어, 즉 명사, 동사, 형용사, 부

사 등을 배치시키는 것이 전치사, 조동사, 접사, 연결사 등 문법적인 기능을 수

행하는 기능어를 배치시키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

를 주변 음에 비해 특히 높거나 낮은 음에 배치하는 것도 전달력 제고에 도움

이 된다(홍정민 2016: 209-10; 2019b). 

네 번째는 프레이징으로, 멜로디의 숨 쉬는 부분과 의미 단위를 맞추는 것

이다. ST에서 숨 쉬는 부분이 나오면서 의미 단위가 끊길 때는 TT 역시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박천휘 2019: 21; 이지민 2019c). 다만, 리듬감이 중요한

빠른 노래에서는 액센트가, 서정적인 노래에서는 프레이징이 더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박천휘 2019: 25).

각운도 중요하다. 영어의 경우 노래를 포함한 모든 운문에 각운이 일반적으

로 나타나지만 한국어에서는 그러한 전통이 강하지 않다(박천휘 2019: 27). 따

라서 영어 ST에 있는 각운을 ‘~어’, ‘네’, ‘지’, ‘~다’, ‘~요’ 등 한국어에 기본적

으로 존재하는 어미로 맞추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각운으로서의 가

치가 크지 않다(박천휘 2019: 27; 이지민 2019c: 159-60). 또, 청자에게 각운으

로 인식되려면 각운이 8마디 이상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완전 각운(perfect 

rhyme), 즉 첫 자음만 다르고 나머지는 모두 동일한 발음으로 맞추는 방법을

사용해야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make’와 ‘take’, ‘skylight’와 ‘highlight’ 등이

있다(이지민 2019c: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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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이 공연예술인 만큼 음악 외의 다양한 비언어 기호도 번역 시 반드

시 고려해야 한다. 공연예술에서는 시각 기호(표정, 제스추어, 움직임, 분장, 헤

어스타일, 의상, 소품, 무대, 조명)와 청각 기호(어조, 음악, 음향 효과) 등 다양

한 기호 체계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보완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

하며 개별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 총체적으로 의미를 생성한다(Kowzan 

1968; Esslin 1987: 106). 따라서 동일한 단어라도 억양, 리듬, 속도, 표정, 제스

추어, 움직임, 소품, 의상 등에 따라 다른 의미를 전달하거나 특정 의미를 강화

또는 약화할 수 있고 단어, 제스추어, 움직임, 소품, 의상 등은 서로를 대체할

수도 있다(Kowzan 1968: 63-64). 언어 기호인 번역된 가사 및 대사 역시 이러

한 비언어 기호들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기호들이 공연이 지속되고 있는 무대 안에서 의미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면 무대 밖에서 관객의 관극 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소도 간

과할 수 없다(Esslin 1987; Hong 2020: 1183). 에쓸린(Esslin 1987: 53-55)은 코

우잔(Kowzan, 1968)이 제시한 시각 및 청각 기호 외에 예비 또는 프레이밍 장

치(이하 프레이밍 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프레이밍 장치란 극장의 분위기, 

제목, 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사전 홍보, 리뷰, 프로그램 북에서 입구 위의

조명에 이르기까지 관객이 공연을 관람하기에 앞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요소들

을 일컫는 말로, 관객의 기대에, 나아가 작품 전체에 대한 이해에 지대한 영향

을 준다는 설명이다(Esslin 1987: 54-55). 번역 역시 뮤지컬 제작 과정의 중요한

일부인 만큼 이러한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들 요소가 작

품 완성 이후에 제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번역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

기보다는 번역의 효과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

뮤지컬 번역은 연출자, 작사가, 작곡가, 음악감독, 안무가, 번역자, 출연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공동 작업이므로 각 주체 역시 번역 양상에 큰 영

향을 미친다(이지민 2017; 홍정민 2016; Kirk 2008; Sorby 2014). 홍정민(2016)

은 <스위니 토드>(Sweeney Todd)의 2009년 초연과 2016년 재공연 가사 분석을

통해 제작자, 연출자, 번역가, 출연진 등 참여 주체 전반의 차이로 작품의 번역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배우의 영향력

이 매우 큰 만큼 배우의 캐릭터 해석이나 외모, 발음, 호흡 등의 신체적 특성

등에 따라 번역 양상이 달라지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서울경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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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 서울신문, 2018. 1. 25; 이지민 2017; 홍정민 2017).

뮤지컬 번역이 한 문화나 사회의 작품을 다른 문화나 사회로 옮기는 작업

인 만큼 문화적 특수성, 사회 및 시대적 배경도 중요하다(홍정민 2016, 

2019a/b). 특히, 공연 시점의 사회적 및 시대적 배경에서 관객들에게 가장 익숙

하고 어필할 만한 소재를 세심하게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2013

년 8월 내한 공연된 <애비뉴 Q>(Avenue Q)는 취업난, 인종차별, 동성애 문제, 

빈부격차 등의 사회 문제를 퍼핏들의 입으로 전달하는 작품으로, 자막 번역에

서 상남자 스타일의 배우를 상징하지만 한국의 젊은 층 사이에는 인지도가 없

던 ‘데이빗 핫셀호프’(David M. Hasselhoff)를 ‘김구라’로, ‘조지 부시’(George 

W. Bush)로 표현됐던 절대 권력자는 ‘김정은’으로 옮기는 등 해당 시점에 한국

인들에게 좀 더 익숙한 인물, 지시물, 개념, 유행어를 선택함으로써 ‘자막이 공

연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뉴시스, 2013. 8. 

25; 한겨레, 2013. 8. 29; 홍정민 2019b). 2018년부터 공연계를 휩쓴 ‘미투 운

동’ 이후 <베르나르다 알바>(Benarda Alba), <리지>(Lizzie) 등 여성을 전면에

내세운 여성주의 작품들이 다수 수입되고 좋은 흥행 성적을 거두거나, <맨 오

브 라만차>(Man of La Mancha), <삼총사>(The Three Musketeers) 등 기존 작

품의 재공연에서 남성중심적 또는 여성차별적인 장면 및 내용이 수정되어 긍정

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점은 사회 및 시대적 배경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려는 시

도가 실제 상업적 성공이나 평단의 호평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

나의 사례다(뉴시스, 2018. 3. 6; 뉴시스, 2018. 12. 21; 한겨레, 2020. 5. 3). 일

례로, 2017년 한국에서 초연된 라이선스 작품 <시라노>(Cyrano)의 경우 초연에

서는 의존적이고 개연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여성 주인공 캐릭터가 2019년

재공연에서는 좀 더 주체적이고 진취적으로 변모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이러한 변화는 초연과 재공연 대사 번역의 차이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CBS노컷뉴스, 2019. 8. 22; 홍정민 2019b).

본 연구가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는 관객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다. 뮤지컬

은 상업성이 강한 대중예술인데다 한국의 경우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시장 규

모가 크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작 과정에서 관객들의 기대와

수요를 반영하는 것은 작품의 성패를 가름할 만큼 중요하며, 따라서 번역에서

도 관객에 대한 고려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홍정민 2020; Hong 2020).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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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의 뮤지컬 시상식인 ‘한국 뮤지컬 어워즈’가 2017년 1회부터 한 해

동안 작품을 가장 많이 관람한 관객에게 ‘올해의 관객상’을 제정해 수여하고 있

다는 점은 한국 뮤지컬 산업에서 관객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단

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더뮤지컬 2017. 1). 번역 역시 공연 기간 중 관객의 반

응에 따라 수정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하지만 이처럼 막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번역학 내 관객에 초점을 맞추

거나 관객층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진행된 뮤지컬 번역 연구 및 논의는 찾아보

기 힘들다. 다만, 일부 연구 및 논의를 통해 한국 뮤지컬 산업의 주요 관객인

20-30대 여성을 비롯한 성인 관객들의 기대와 수요에 대한 단서는 찾을 수 있

다. 한국의 뮤지컬 관객들은 대체로 스토리가 극적이고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

는 작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번역 역시 정서를 강화하고 극적 효

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긍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한

겨레, 2015. 3. 4; 동아일보, 2014. 1. 16; 홍정민 2016; Hong 2020). 실제로, 브

로드웨이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했으나 한국에서는 이례적으로 흥행한 라이선스

작품들의 현지화와 번역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일반 성인 관객과 주요 관객층인

20-30대 여성 관객의 수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작의 내용이나 표

현을 좀 더 극적이고 자극적으로 수정한 것이 주효했다(홍정민 2016; Hong 

2020).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연쇄살인, 납치, 동성애 등과 관련한 금기어가 원작

보다 오히려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극적인 스토리 전개를 선호하

는 한국 관객 또는 좋아하는 남성 배우들이 내면의 감정을 폭발적으로 드러내

거나 비이성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선호하는 20-30대 여성 관객들에게 크

게 소구한 것으로 파악된다(Hong 2020; 최승연 2013: 148; 동아일보 2014. 1. 

16). 또, <스위니 토드> 한국 재공연의 가사 및 대사 번역이 초연에 비해 선정

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 비속어 등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일부 비판을 받았으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풍자와 유머를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흥행 성공

에도 기여했다는 점은 한국 뮤지컬 시장의 주요 관객들은 이러한 표현을 선호

하거나 최소한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음을 시사한다(홍정민 2016).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마틸다>는 이러한 성인 관객층은 물론, 아동 관객까지 아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의 번역에서는 어떠한

고려 사항이 존재하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사용되는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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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아동 관객 대상 뮤지컬 작품의 번역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므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아동 문학 번역에 대한

연구를 살펴본 뒤 <마틸다>의 번역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2.2 아동 문학 번역 시 고려 사항 및 번역 전략

번역학 내 아동 문학 번역 연구의 초석을 닦은 오이티넨(Oittinen 2006: 35)

에 따르면 아동 문학 번역은 소리 내어 읽도록 제작되고 아동과 성인이라는 이

중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타 문학 번역과는 다르다. 즉, 소리 내

어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화성(speakability)’3)도 고려해야 하며 번역자

가 목표 독자로 염두에 두는 것은 아동이지만 번역될 도서를 선정하거나 이를

번역하는 것은 성인이고, 번역된 도서를 아동을 위해 구매하고 소리 내어 읽어

주는 것도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의 기호와 선호까지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신지선 2009: 142; Oittinen 2006: 36). 또, �걸리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

의 사례와 같이 ST는 성인을 위해 제작되었더라도 아동 문학으로 번역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Oittinen 2006: 35). 결국, 아동 문학의

번역은 문자 언어를 주요 매개체로 삼지만 단순히 의미적 측면뿐 아니라 소리

라는 비언어 요소와의 관련성도 중시된다는 점에서 뮤지컬 텍스트 번역과 유사

하며, 아동을 목표 독자로 하지만 아동과 성인의 기대와 수요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본고의 분석 대상인 패밀리 뮤지컬의 번역과 일정 부분 특징

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동 문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기

존 연구를 살펴보는 것은 아동 관객 대상 뮤지컬 번역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관련 현상의 분석과 결론 도출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줄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특히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한국어 목표 독자 대상 번역에 관한 주요 연구를

검토한다.

아동 문학 번역 시 고려 사항과 관련해 국내에서 진행된 가장 포괄적인 연

구는 신지선(2005)으로, 아동문학 전문번역가들이 번역한 텍스트와 우리나라의

창작 그림책을 분석한 뒤 ‘가독성(readability)’과 ‘가화성’을 높이기 위한 네 가

3) ‘말로 하기 좋은 상태나 정도’ 또는 ‘소리 내어 표현하기 좋은 특성’을 의미한다(신지

선 2005: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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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번역 규범을 제시했다. 우선, 가독성 측면에서는 아동이 읽고 이해하기 좋도

록 길이가 길고 구조가 복잡한 문장은 짧게 나누어 번역한다. 또, 언어적으로

미숙한 아동 독자를 고려하여 암시되거나 생략되어 있는 내용 또는 전후 관계

를 명시화하여 번역한다. 가화성 측면의 경우 아동의 정서 및 언어 발달과 의미

의 감각적, 구체적 전달을 위해, 또 영어에는 있지만 한국어에는 없는 리듬감을

살리기 위해 의성어와 의태어를 많이 사용한다. 또, 이야기의 생동감과 극적 효

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평서문이나 명령문을 의문문, 직접 인용문으로 바꾸는

등 문장의 형태를 변환하는 경향도 발견되었다(2005: 219-22). 신지선의 또 다

른 연구(2009)에서도 아동 문학 번역 시에는 문학적 목적의 의성어·의태어 사

용, 교육적 목적의 부연 설명, 가독성 향상 목적의 긴 문장 나누기 등이 두드러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미라(2009)는 그림형제(Jacob Grimm & Wilhelm Grimm)의 �어린이와 가

정을 위한 동화집�(Bruder Grimm Kinder- und Hausmarchen) 번역본 가운데

아동과 성인 독자를 대상으로 출판된 번역본을 비교함으로써 목표 독자에 따른

번역 전략의 차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번역본에서는 독

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역주 사용, 순우리말 단어, 창의적 합성어 등의 사용, 

원제에 충실 하려는 경향, 어휘 의미의 전달 외에도 재미나 흥미유발을 고려한

말놀이 사용, 의성어 및 의태어의 잦은 사용 등의 특징이 발견되었다(안미라

2009: 120). 

박선희(2012)의 경우 프랑스 자연주의 계열의 작가 쥘 르나르(Jules Renard)

의 소설 �홍당무�(Poil de Carotte)의 아동 대상 번역본을 성인본과 비교한 뒤

아동 독자를 위한 번역 양상과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박선희(2012)는 번역본이

아동 독자들의 정서 보호, 가독성 향상, 올바른 언어 교육을 위해 의미 순화, 

의미 단순화, 구문 생략 등의 변조 방식을 택했으며, 아동을 위해 더 나은 번역

본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완곡어법의 재현, 인물 어조의 순화, 수사 문체의 재현

등의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을 괴롭

혔던 어머니에 대한 고발, 어른들로부터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옹호, 기존 문학

작품에서와는 달리 지저분하고 거칠고 상처받는 동시에 학대자이기도 한 현실

적인 아동의 모습 등을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Renard 1970: 635-46; 

박선희 2012: 118)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마틸다>와 내용 및 분위기가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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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따라서 번역 양상 분석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 제시된 번역 전략을 의미상 중복되거나 유사한 전략들끼리

묶어 동일한 범주로 분류한 뒤 종합하면, 외국어에서 한국어로의 아동 문학 번

역에서는 아동의 정서, 교육, 이해, 흥미 등을 위한 언어 순화, 의성어 및 의태

어 사용, 문장 구조 단순화 및 간략화, 문장 형태 변환, 의미 명시화 및 부연 설

명, 언어유희 사용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4) 여기에 박선희

(2012)의 제안대로 문체나 분위기가 독특한 작품의 경우 수사 문체의 재현도

고려해볼 만한 전략으로 포함될 수 있다(<표 1> 참고). 앞서 간략히 언급한 바

와 같이 아동 문학과 패밀리 뮤지컬 번역 사이에 유사한 특징이 존재함을 감안

하면 아동 대상 뮤지컬 번역에서도 이러한 전략들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전략을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표 1> 아동 문학의 외국어 → 한국어 번역 시 주요 전략

4) 박선희(2012)의 의미 순화, 완곡어법의 재현, 인물 어조의 순화는 ‘언어 순화’ 범주로, 

안미라(2009)의 말놀이 사용, 순우리말 단어‧창의적 합성어 등의 사용은 ‘언어유희

사용’ 범주로 통합했으며 안미라(2009)의 역주 사용은 ‘명시화 및 부연 설명’ 범주에

포함했다.

선행 연구 번역 전략

박선희(2012) 언어 순화

신지선(2005, 2009), 안미라(2009) 의성어 및 의태어 사용

신지선(2005, 2009), 박선희(2012) 문장 구조 단순화 및 간략화

신지선(2005, 2009) 문장 형태 변환

신지선(2005, 2009), 안미라(2009) 의미 명시화 및 부연 설명

안미라(2009) 언어유희 사용

박선희(2012) 수사 문체의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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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분석 대상 작품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마틸다>(Matilda the Musical)는 영국 작가 로알드

달(Roald Dahl)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로열셰익스피어컴퍼니(Royal 

Shakespeare Company)가 제작한 작품으로 데니스 켈리(Dennis Kelly)가 대본을

쓰고 팀 민친(Tim Minchin)이 작사와 작곡을 담당했다(Matilda the Musical 

Official London Website). 이 작품은 2010년 11월 영국 스트라포드-어폰-에이

번(Stratford-upon-Avon)에 위치한 RSC의 코트야드 씨어터(The Courtyard 

Theatre)에서 전세계 초연되었으며 전회 매진되며 흥행에도 성공했다(Matilda 

the Musical Official London Website). 2011년 10월부터는 웨스트엔드(West 

End)에서, 2013년에는 브로드웨이(Broadway)에서 공연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북미 및 호주 투어를, 2018년 3월부터는 영국 및 아일랜드 투어를 진행했다

(Matilda the Musical Official London Website). <마틸다>는 초연 이후 2012년

로렌스 올리비에 어워즈(Laurence Olivier Awards), 2013년 토니 어워즈(Tony 

Awards)와 드라마 데스크 어워즈(Drama Desk Awards), 2016년 헬프먼 어워즈

(Helpmann Awards) 등 전세계 각국 시상식에서 24개 작품상(Best Musical)을

비롯해 총 99개의 상을 수상하며 작품성도 인정받았다(Matilda the Musical 

Official London Website; 뮤지컬 마틸다 한국 초연 프로그램 북; 서울경제, 

2017. 7. 24). 한국에서는 2018년 9월8일부터 2019년 2월10일까지 LG 아트센

터에서 초연되었는데, 비영어권 최초의 라이선스 프로덕션이라는 점에서 전세

계 뮤지컬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짐작케 한다(Matilda the Musical Official 

London Website). 

<마틸다>는 똑똑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소녀 마틸다가 자신을 학대하는

부모와 교장 선생님의 폭력에 용감하게 맞섬으로써 스스로의 운명을 바꾸고 진

정한 자아와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유쾌하고 따뜻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Matilda the Musical Official London Website; 뮤지컬 마틸다 한국 초연 프로

그램 북; 서울경제, 2018. 7. 31). 특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치 있는 언어

유희, 비유적 표현 등이 돋보이는 작품인데다 한국 초연은 비영어권 최초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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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스 프로덕션이므로 제작진은 원작의 의미와 독창성을 살리면서도 한국의

정서에 맞는 가사 및 대사 번역에 특히 심혈을 기울였다(뉴스핌, 2018. 6. 25; 

더뮤지컬, 2018. 10; 서울경제, 2017. 7. 24; 한겨레, 2018. 6. 25). 이러한 고민

은 번역가 선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마틸다> 한국 초연의 번역을 담당한 김

수빈 번역가는 <스팸어랏>(Spamalot), <애비뉴 큐>, <스위니 토드>, <시스터

액트>(Sister Act) 등의 작품 가사 및 대사 번역을 담당하면서 원작의 언어유희, 

라임, 유머, 풍자 등을 효과적이고 감각적으로 살리는 데 정평이 나 있는 전문

가로 2016년 <스위니 토드> 재공연 번역이 평단과 대중의 호평을 받으면서 그

해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에서 각색·번안상을 수상한 바 있다(뉴시스, 2017. 12. 

24).5) 아울러, 한국 초연은 8세 이상 관람가로 설정되었는데 이러한 점 역시 번

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3.2 분석 대상 넘버 및 수집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넘버는 ‘Naughty’, ‘School Song’, ‘Revolting Children’ 

등 세 곡으로 국내에서 공연된 <마틸다> 넘버 총 열 여섯 곡 가운데 아동 배우

가 전체 또는 일부에 참여한 여덟 곡 중 작품의 주제와 특징을 핵심적으로 전

달하는 주요 넘버다. 각 넘버의 영어 가사는 2013년 2월27일 RSC가 발매한 런

던 캐스트 녹음 앨범(Matilda The Musical London Cast Recording) 속 가사집

을, 한국어 가사는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2018년 6월25일 한국 초연 제작발표

회 유튜브 영상 2개6)와 공연장에서 판매된 프로그램 북에 수록된 것을 참고했

다. 또, 이들과 함께 악보, 제작사 블로그 등의 자료도 수집하여 가사 뿐 아니

라 음악, 동작, 제스추어, 소품, 의상, 제작 과정 및 방향 등을 검토했다. 아울러, 

해당 작품의 한국 제작발표회가 개최된 2018년 6월25일부터 2021년 2월 현재

까지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공개된 김수빈 번역가, 이지영 국내 협력 연출, 

닉 애쉬튼(Nick Ashton) 해외 협력 연출, 스티븐 에이모스(Stephen Amos) 협력

5) 지난 1995년 한국 뮤지컬 최초의 시상식인 <한국뮤지컬대상>이 제정된 이후 국내 3

대 뮤지컬 시상식에서 번역가가 번역으로 상을 받은 처음이자 유일한 사례로, 이는

해당 번역이 얼마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지를 짐작케 한다.  

6) 유튜브 영상은 ‘Naughty’와 ‘Revolting Children’의 공연 장면을 담은 것으로, 재생된

영상을 전사해 각 넘버의 가사를 추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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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슈퍼바이저 등의 코멘트를 바탕으로 가사 번역 시 주요 고려 사항 및 원

인을 분석해보았다. 

4. 분석 결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객은 뮤지컬 가사 및 대사 번역에 영향을 주는 다

양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만큼 그 밖의 요소에 따른 번역 전략을 우선적으로

분석한 뒤 이 가운데 특히 아동 관객에 대한 고려로 선택된 구체적 전략을 기

술하기로 한다. 

4.1 음악 및 배우와 아동 관객

아래 그림 1은 ‘Naughty’의 악보 일부로, 음악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아동

관객에 대한 고려와 맞물려 TT에 반영된 사례다. 해당 넘버는 부모에게 괴롭힘

을 당하던 마틸다가 그러한 부당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작은 장난

으로 복수를 하면서 부르는 것으로 제목은 한국어로 ‘똘끼’로 번역됐다. 

우선, 밑줄 친 부분은 음악적 고려 요소 가운데 음절, 액센트, 프레이징, 각

운 등이 효과적으로 번역된 사례를 보여준다. 1)에서 볼 수 있듯 ST에서는 2음

절이지만 1음절처럼 발음되는 “you’re”를 TT에서는 “고”라는 1음절로 처리하여

음표 한 개에 음절 한 개가 들어가도록 번역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배우

에게는 가창용이성, 관객에게는 가사의 전달력을 높일 수 있다. 2)의 경우 ST보

다 TT에서 액센트가 강화된 부분으로 “꾹꾹”, “쬐끄맣고”, “쬐끄만”, “험한”, 

“휩쓸리고”, “휘둘려”, “찌릿한”, “티끌”, “따끔”, “똑”, “딱”, “쓱”, “싹” 등에서

볼 수 있듯 ‘ㄲ’, ‘ㄸ’(파열음 경음), ‘ㅌ’(파열음 격음), ‘ㅉ’(파찰음 경음), ‘ㅎ’, 

‘ㅆ’(마찰음 경음) 등의 강한 소리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7) 특히 이러한 강한

소리는 악보 상 강박으로 시작하는 첫 음에 배치되는 경우를 자주 확인할 수

있는데, 강박에 강한 소리가 올 경우 전달력이 배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 

7) 국립국어원 한국어 어문 규범: https://kornorms.korean.go.kr/regltn/regltnView.do? 

regltn_code=0002&regltn_no=346#a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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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iniest mite packs the mightiest sting!”을 “티끌만한 개미의 따끔한 맛”으

로, “tick of a clock”, “click of a lock!”을 “똑 하고 딱”, “쓱 하고 싹”으로 번

역한 것과 같이 ST에도 존재하는 강한 소리를 TT에서도 보존한 것은 물론, “If 

you”를 “꾹꾹”, “Even if you’re”를 “쬐끄맣고”, “mustn’t let’을 “쬐끄만”으로

옮긴 것에서 볼 수 있듯 ST에서는 없던 강한 소리를 TT에서는 사용하여 전달

력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한 시도가 눈에 띈다. 특히 악보에서 알 수 있듯 2)*는

악보 상 강박으로 시작하는 동시에 해당 넘버에서 가장 높은 음으로, ST에서는

“All”을 제외하면 모두 기능어가 배치되어 있는 반면 TT에서는 형용사, 부사

등의 내용어가 위치해 전달력이 더욱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Naughty’의 영어 ST 및 한국어 TT

2)*If you al-ways take it on the chin and wear it,         No-thing will change

   2)*꾹 꾹 참 고 또 참 으 면 보 나 마 나 또 그 럴 걸

2)* E-ven if 1)you're 4)lit-tle you can do  a     3)lot,_ you     2)* must-n’t let a 4)lit-tle thing like,     lit-tle    stop  you

2)*4)쬐 끄 맣1)고 힘 이 별 로 없 다 3)해_ 도   2)*4)쬐 끄 만 용 기 를 내 면 할 수 있 어

2)*4)’  If you sit a-round and let them get on    top,  You      might as well be say-ing you think that it’s O-K An’ 

2)*4)’  험 한 세 상 휩 쓸 리 고 휘 둘 려    날 잡 아 잡 수 라 고  다 포 기 하 는 거 언

...(중략)

      2)4)’ In the slip   of  a  bolt,   there’s a  ti-    ny re-volt;        The 2)seeds of a war     in the    creak of a floor

2)4)’ 찌 릿 한 짜 릿 한     작 은 번 개 처 럼 눈 2)깜 짝 할 때 어 느 새 싹 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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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ard;  A storm can be-  gin  with the flap of a wing   2)4)The ti-ni-est mite_packs the 2)4)might-i-est sting.2)Ev-ery day 

       고 나비 날 개 짓 에 2)태 풍 이 치 네 2)4)티 끌 만 한 개 미 의 2)4) 따 끔 한 맛. 2)일 초 씩

     starts with the2)4)tick of a clock;_ 2)*All es-capes        start with the 2)4)click of a lock._    If you're stuck in your 

      매 순 간2)4)똑 하 고 딱   2)*한 발 씩          춤 추 듯 2)4) 쓱 하 고 싹._    너 를 가 두 는

      stor-y   and want to get out,_      You don’t have to cry,_       you don't have to shout._2) Cos if you’re 4)lit-tle, you can 

      얘 기   벗 어 나 보 자,_      징 징 대 지 마,_       하 면 되 잖 아. 2)4) 쬐 끄 만 한 게 뭐 가

  do  a      lot,_  You 2)*must-  n’t let  a   4)lit-tle thing like   lit- tle  stop  you         If you sit  a- round and let them 

       어 때 자 꾸 2)*4)쬐 끄 만 것 갖 고  신 경 쓸 것 없 고 네 네 하 며 굽 신 굽 신

       get on    top,_  You   won’t change a thing   ...

하 지 말 고 맞 서 야 해 ... 

프레이징 역시 개선되었다. 위 악보 중 두 번째 줄인 그림 2의 3)에서 볼

수 있듯 ST에서는 주어인 “you”와 동사인 “mustn’t”가 서로 다른 마디에 위치

해 가창 시 그 사이에서 숨을 쉬게 되는데, 이처럼 숨 쉬는 부분과 의미 단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창용이성과 전달력이 떨어지게 된다. 반면 TT에서는 이

를 “(해)도”와 “쬐끄만”으로 번역해 숨 쉬는 부분과 의미 단위를 일치시킴으로

써 가창용이성을 높이고 가사 전달도 명확해지도록 했다. 

그림 2 ‘Naughty’의 영어 ST 및 한국어 TT 프레이징

  2)*E-ven if 1)you’re 4)lit-tle you can do  a     3)lot,_ you     2)* must-n’t let a 4)lit-tle thing like,     lit- tle  stop you

2)*4)쬐 끄 맣1)고 힘 이 별 로 없 다 3)해_ 도   2)*4)쬐 끄 만 용 기 를 내 면 할 수 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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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운의 경우에도 ST의 각운이 보존되는 것은 물론 두운 등이 첨가되면서

압운8)의 효과가 더욱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TT는 4)에서와 같이 “tick of 

a clock”, “click of a lock” 등 ST에 존재하는 각운을 동일한 위치에서 보존한

것뿐 아니라 3)’의 “If you sit around and let them get on top, you might as 

well be saying”, “In the slip of a bolt”에서처럼 ST에는 존재하지 않는 각운을

“험한 세상 휩쓸리고 휘둘려 날, 잡아 잡수라고”, “찌릿한 짜릿한” 등의 두운

으로 옮겨 압운의 효과를 보강하기도 했다.

뮤지컬 가사 및 대사 번역에서 음악적 요소에 대한 고려로 선택될 수 있는

TT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겠으나 위와 같은 결과물이 생산된 데에는 아동 관객

에 대한 고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TT에는

ST에 비해 의성어 및 의태어가 자주 사용되고 유사한 발음의 친숙한 표현이 반

복되면서 언어유희의 효과가 보강되었으며 구조도 단순화, 간략화되어 있는데, 

이는 2.2에서 살펴본 아동 문학 번역 전략들과 유사한 것으로 번역 과정에서

아동 관객의 이해 및 흥미 제고가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음을 보여준다. 우

선, 앞선 분석에서 액센트, 각운 등 음악적 고려가 반영된 부분에서는 아동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거나 이들에게 친숙한 표현들이 ST에서보다 많이 발견된다. 

구체적으로는 “꾹꾹”, “똑”, “딱”, “쓱”, “싹” 등의 의성어 및 의태어나 “쬐끄맣

고”, “쬐끄만” 등 발음이 유사한 형용사다. 또, “Every day starts with the tick 

of a clock”, “All escapes start with the click of a lock”을 “일초씩 매 순간 똑

하고 딱”, “한발씩 춤추듯 쓱하고 싹”으로, “Cos if you’re little, you can do a 

lot. You mustn’t let a little thing like, ‘little’ stop you. If you sit around and 

let them get on top. You won’t change a thing”을 “쬐끄만한 게 뭐가 어때. 자

꾸 쬐끄만 것 갖고 신경 쓸 것 없고. 네네하며 굽신굽신하지 말고 맞서야 해”로

옮긴 사례에서와 같이 문장으로 길게 이루어져있던 ST의 구조를 부사구로 단

순화하거나 의미 단위를 더 짧게 축소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러한 전략이 아동 관객뿐 아니라 마틸다 역을 맡

8) 규칙적인 소리의 반복을 의미하며 위치에 따라 행이나 연의 앞에 오는 두운, 중간에

오는 요운, 끝에 오는 각운 등으로 분류된다(신웅순 2001: 1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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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해당 넘버를 부르는 아동 배우를9)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작품의

번역을 담당한 김수빈 번역가는 “실제 아역 배우가 연기한다는 점도 중요한 고

려 요소였다. 아무리 수려한 표현을 쓰더라도 실제 아역 배우들이 소화할 수 없

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또 아이들이 읽었을 때 예쁜 소리로 들려

야 해서 아이들의 호흡에 맞도록 문장을 다듬는 것 역시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더뮤지컬, 2019. 3). 즉, 아동 관객의 이해 및 흥미뿐 아니라 아동 배우의 이해, 

암기, 발음과 같은 신체적, 정신적 특성도 중요하게 고려되면서 이들에게 익숙

하고 청각적 즐거움을 주는 표현이나 단순한 문장 구조가 사용되었다는 설명이

다.

다만, 이 과정에서 원문의 의미가 약화되고 이에 따라 교육적 효과가 반감

될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볼 문제다. ST의 “Every day starts with the tick of a 

clock”, “All escapes start with the click of a lock!”는 ‘작은 존재가 부당한 것

에 맞서기 위해 꼭 거창한 수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TT의 “일초씩 매 순간 똑하고 딱”, “한발씩

춤추듯 쓱하고 싹”의 경우 전달력 측면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의미상으로

ST가 의도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지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앞서 간략히 설명한 바와 같이 음악, 동작, 소품, 프레이밍 장치 등의 요소

들은 번역된 가사 및 대사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면서 번역물의 효과에 영향을

준다. <예 1>은 ‘School Song’의 일부 가사를 발췌한 것으로, 음악과 아동 관객

및 배우에 대한 고려로 생산된 TT의 효과가 소품, 프레이밍 장치 등을 통해 보

강된 경우다.

이 넘버는 어린이가 처음 학교라는 조직 사회에 들어가서 겪는 두려움과

혼란을 표현한 것으로, 알파벳 철자를 이용한 독창적 언어유희가 특징이다. 하

지만 이를 알파벳 철자가 없는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매우 큰 난제였고 따라

서 제작진은 해당 넘버 번역에 특히 심혈을 기울였다(뉴스핌, 2018. 6. 25; 더뮤

지컬, 2018. 10).10) 한국어로는 ‘ABC 송’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아래 제

9) 마틸다 역할을 맡은 아역 배우들은 평균 연령 11세로 2시간40분에 달하는 러닝 타임

의 대부분을 주도해 나간다(부산일보, 2018. 12. 5).

10) 해당 넘버 번역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결과물에 대한 애정은 한국 초연 제작진들의

인터뷰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한국어 초연의 협력 연출을 맡은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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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가사의 초반과 마지막 부분은 아역 배우들이, 언어유희가 본격적으로 등

장하는 중간 부분은 고학년 선배 역할을 맡은 성인 배우들이 부른다. 

이 넘버의 번역에서도 발성 및 발음 용이성, 음절, 프레이징, 각운 등 음악

적 요소의 보존하거나 강화하려는 노력이 발견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대안 가

운데 아동 관객 및 배우에 대한 고려가 최종적인 TT 선택에 반영된 것으로 보

인다. 여기에 소품과 프레이밍 장치가 이러한 번역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

으로 제작되었다.

<예 1>의 1)에서 “miracle”은 “짱이래”로 번역되었는데, 이를 의미에 맞춰

‘기적’으로 옮길 경우 음표와 음절의 수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마디가 끝나면

서 숨을 쉬는 부분에 공명음이 아닌 ‘ㄱ’이라는 자음이 받침으로 사용됨에 따라

기류에 장애가 발생, 전달력 또는 발성 및 발음 용이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작

용한 결과다(한국경제, 2019. 8. 25). 이후에도 “miracle”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

장하는데, TT에서는 “귀하죠”, “소중하죠” 등 받침 없이 모음으로 끝나는 표현

들이 맥락에 맞게 사용되었다(한국경제, 2019. 8. 25). 그 밖에 “able”, “bell”, 

“pet”, “mum”, “alphabet” 역시 “에이구”, “(준비)해”, “(거랬는)데”, “(재밌댔는)

데”, “ABC” 등 받침이 없는 모음으로 끝나도록 처리됨으로써 발성 및 발음 용

이성이 제고됐다. 또, 해당 넘버 악보의 일부를 발췌한 그림 3의 2)에서 볼 수

있듯 ST에는 의미가 연결되는 “A-ble”과 “to survive” 사이에 쉼표가 있어 의미

단위와 숨 쉬는 단위가 불일치하는 프레이징의 문제가 존재한다. 반면 TT에서

는 이를 “에이구 / 근데”로 번역해 의미 단위와 숨 쉬는 단위를 일치시킴으로써

프레이징 문제를 해결했다. 아울러, 3)과 같이 ST에서 “pet-alphabet”으로 이어

지는 각운을 “... 짱이래. ... 거랬는데. ...재밌댔는데. 배운댔는데”로 옮겨 반복

되는 발음의 효과를 강화함으로써 가사 전달력과 흥미를 제고한 시도도 발견된

연출가는 “이번 작품은 언어 외에도 ‘스쿨송’이라는 넘버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일

명 ‘알파벳송’이라고 불릴 만큼 A부터 Z까지 단어를 재치 있게 엮어 만든 노래다. 

비영어권이 처음이자 선례도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다. 알파벳 소리와 일치하는 우

리말 단어를 찾아서 재밌는 가사가 탄생했다”(뉴스핌, 2018. 6. 25)고 말했으며 협력

음악 슈퍼바이저인 스티븐 에이모스는 “<마틸다>는 다른 뮤지컬에 비해 가사량이

많고 가사가 스토리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어 알파

벳에 맞춰 진행되는 뮤지컬 넘버 ‘스쿨 송’을 한국어 가사로 풀어낸 것이 놀라웠다”

고 강조했다(더뮤지컬,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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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어의 어미를 맞추는 것이 각운으로서 큰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알파벳을 활용한 ST의 언어유희를 한국어

로는 효과적으로 살리기 힘든 만큼 다른 위치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적절한 보

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예 1> 

ST TT

My mummy says I'm a 1) miracle.

My daddy says I'm his special little guy.

...

So you think you're 2) A-ble 

To survive this mess by

B-ing A prince or a princess, 

you will soon C,

There’s no escaping trage-D.

And E-ven If you put in heaps of F-ort,

You're just wasting ener-G,

...

Before I first heard the P-ling of the bell

...

My mummy says I'm a 3) miracle.

My daddy said I would be 3) the teacher’s 

pet.

School is really fun, 3) according to my 

mum.

Dad says I would 3) learn the alphabet.

울 엄마는 내가 1) 짱이래

날 부를 땐 오구 이쁜 강아지

...

오 그래쪄요. 2) A[에이]구

근데 지금부터

B[삐]지거나 울지는 마라

반항할 C[시] 

죽이는 블랙 코메D[디]

뭐, E[이]미 니들 성적표는 F[에프]

거친 덫에 걸린 G[쥐]

...

니 인생 종쳤다 P[피] 볼 준비 해

...

울 엄마는 내가 3) 짱이래

쌤들이 나를 예뻐할 3) 거랬는데

학교에 가면 참 3) 재밌댔는데

3) 배운댔는데 ABC

그림 3 ‘School Song’의 악보와 영어 ST 및 한국어 TT

                                                                    And so you think 2) you’re 

                                                                                      오 그 래 쪄 2)요. 

        2) A- ble   to sur-vive this mess by   B-  ing a prince or  a  prin-cess; you will soon   C     ...

  2) A[에이]구 근 데 지 금 부 터 B[삐]지거 나 울 진 마 라. 반 항 할 C[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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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다양한 대안 가운데 위와 같은 TT가 생산된 데에는 아동 관객 및

배우에 대한 고려가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발견된 음절 조정과

발성 및 발음 용이성 제고, 프레이징 문제 해결 사례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표

현들은 “짱”, “에이구”와 같이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것들이다. 각운을 보강하기

위해 사용된 ‘~데’ 역시 어린이들이 쓸 법한 어미임을 알 수 있다. 그밖에

“special little guy”, “teacher”, “So you think you’re” 등의 일반적인 표현이

“오구 이쁜 강아지”, “쌤”, “오 그래쪄요” 등 어린이들에게 좀 더 익숙한 감탄

사, 명사 등으로 대체됨으로써 아동 관객의 이해와 아역 배우의 암기 및 전달을

용이하게 했다. 또, 성인 배우들이 부르는 중간 부분의 경우 “So you think 

you’re A-ble, To survive this mess by B-ing, A prince or a princess”를 “오 그

래쪄요. 에이구. 근데 지금부터 삐지거나 울진 마라”로, “And E-ven If you put 

in heaps of F-ort, You're just wasting ener-G”를 “뭐, 이미 니들 성적표는 에프. 

거친 덫에 걸린 쥐”로 옮기는 등 ST에서는 문장으로 길게 이어져 프레이징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짧고 명료한 구문으로 간략화, 단순화하여 아동 관

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알파벳을 이용한 언어유희가 어린이들에게는

더욱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소품, 프레이밍 장치 등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번역의 효과를 보완하려는 시도가 눈의 띈다. 이는 해당 작품의 전반적 제

작 과정에서 아동 관객이 중요하게 감안되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뮤지컬 번역

에서는 언어와 그 밖의 다양한 비언어 요소 간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우선, 무대에는 다양한 알파벳 철자 모양의 블록이 소품으로 배치되어 있는

데, 해당 넘버를 부르는 배우들이 각 철자가 나올 때마다 그에 해당하는 블록을

드는 동작을 취함으로써 청각 기호만으로 아동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수

도 있는 언어유희의 효과를 시각 기호를 통해 보완하고자 했다(신시컴퍼니 공

식 블로그).

프레이밍 장치 역시 해당 넘버에 대한 아동 관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

작품의 한국 초연 프로그램 북에는 ‘ABC 송’의 가사11)가 수록되어 있는데, 여

11) 프로그램 북에는 해당 넘버를 비롯해 총 3개 넘버만 전체 가사 번역본이 수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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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각 가사에 해당하는 알파벳이 아래 그림 4와 같이 제시되어 있어 아동

관객들이 공연 관람 전 또는 후에 넘버가 전달하고자 하는 언어유희를 더욱 쉽

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제작사인 신시컴퍼니는 홍보와 작품 이해를

돕기 위해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2월 13일까지 자사 공식 블로그에 작품, 

작가, 넘버, 제작 과정 등을 상세히 소개한 포스팅 30건을 게재했으며 여기에도

해당 넘버와 번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고 있다(신시컴퍼니 공식 블로그). 특히, 

이들 포스팅에 매우 쉽고 친숙한 표현이나 어투, 다채로운 그림과 사진이 사용

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프레이밍 장치가 아동 관객을 주요 대상으로 제작되

었음을 시사한다.

그림 4 <마틸다> 한국 초연 프로그램 북 내 ‘School Song’의 한국어 가사

다만, “짱”, “쌤” 등의 표현은 아동 관객에게 친숙하긴 하지만 신조어이며

“죽이는”, “종쳤다”, “피 볼” 등은 어린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비

속어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이는 앞서 2.2에서 아동 문학 번역 전략으로 제시된

있는데, 이는 제작진이 해당 넘버의 가사를 시각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을 인지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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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순화와는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여러 차례 언급했듯 최근 한국에서 제작

되는 패밀리 뮤지컬이 아동뿐 아니라 극적 정서와 자극적 표현을 대체로 선호

하는 성인 관객의 수요도 어느 정도 충족시켜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절충적 선

택의 결과로 판단된다. 

4.2 문화 및 시대적 배경과 아동 관객

<예 2>는 ‘Naughty’의 도입부로 문화적 특수성과 시대적 배경에 대한 고려

가 아동 관객에 대한 고려와 함께 반영된 사례다. ST의 1)은 ‘잭과 질’(Jack 

and Jill)이라는 서구권에서 유명한 전래 동요의 도입부를 그대로 따온 것이다. 

하지만 한국 어린이들에게는 해당 동요가 익숙하지 않으므로 TT에서는 이들에

게 좀 더 익숙한 동화 주인공들을 나열해 대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수

동적인 주인공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동화 주인공인 ‘신데렐라’, ‘성냥팔이 소

녀’ 외에 ‘라푼젤’이 포함된 것은 해당 작품이 2010년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개봉되어 주인공의 이름이 아동 관객들에게 친숙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2)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의 경우 아동 관객들이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이처럼 한국 아동들에게 친숙한 개념으로 대체한 것 외에 문장 형태 변

환 양상도 발견된다. 3)은 평서문을 수사 의문문으로, 4)는 평서문을 직접 인용

문으로 변환한 사례로, 생동감과 극적 효과를 배가시켜 아동 관객들의 흥미와

관심을 자극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예 2> 

ST TT

1) Jack and Jill went up the hill 

to fetch a pail of water.

3) So they say, their subsequent fall was 

inevitable.

...

2) Like Romeo and Juliet,

4) ’Twas written in the stars before they even met

...

1) 라푼젤, 신데렐라, 

성냥을 팔던 소녀

3) 모두 다 왜 구해주기만을 기다

렸나

...

2) 로미오와 줄리엣

4) 일찌감치 정해진 운명이었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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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음악 및 동작과 성인 관객

<예 3>은 번역 과정에 액센트, 각운 등의 음악적 요소와 동작에 대한 고려

가 반영되었으나 관객의 경우 앞선 사례들과 달리 아동보다는 성인에 대한 고

려가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다. 이 넘버는 마틸다와 같은 학급

의 아이들이 그 동안 자신들을 괴롭히던 트런치불 교장에게 반기를 들면서 부

르는 ‘Revolting Children’의 마지막 부분이며 한국어 제목은 ‘토 쏠리게 개기는

아이들’이다.

<예 3> 

ST TT

We are revolting children

Living in revolting times.

We sing revolting songs

Using revolting rhymes.

We’ll be revolting children

’Til our revolting’s done.

Now we’ve sent the Trunchbull bolting.

We’re revolting.

...

We are revolting children

Living in revolting times.

We sing revolting songs

Using revolting rhymes.

We’ll be revolting children

’Til our revolting’s done.

It is 2 L-8-4-U

We’re revolting.

틀려먹은 세상의

뒤틀려 먹은 애들

미친 몸짓으로

빡친 춤을 추고

눈치 따윈 안 보고

지치지도 않아

이제 트런치불 잘 꺼졌다

잘 가라

...

틀려먹은 세상의

뒤틀려 먹은 애들

미친 몸짓으로

빡친 춤을 추고

눈치 따윈 안 보고

지치지도 않아

틀린 틀은 비틀어

싹 다 깨부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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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에서 “revolting”, “time” 등의 파열음, “children”과 같은 파찰음이 자주

등장하는 만큼 TT에서도 “틀려먹은”, “뒤틀려”, “빡친”, “미친”, “눈치”, “지치

지도”, “틀린 틀은 비틀어”, “싹 다 깨부숴” 등 강한 소리의 표현이 많이 사용

되었다. 특히 ST보다 TT에서 이러한 강한 소리의 사용 빈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넘버가 아이들의 반항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노래인

만큼 이들의 분노와 화라는 정서를 전달하는 데 역점을 둔 결과다(더뮤지컬, 

2019. 3. 6). 특히 ST의 의미를 충실히 살린 해당 부분의 초벌 번역과 비교해볼

경우 번역 과정을 거치면서 강한 소리의 사용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토 쏠리게 반항하는 아이들

역겨운 시대에 살며

격한 반항의 노래를 부르고

격한 반항의 라임을 맞추네

우리는 토 쏠리게 반항하는 애들이겠지

우리의 격한 반항이 끝날 때까지

... 

(초벌 번역, 더뮤지컬, 2019. 3)

또, ST의 ‘times-songs-rhymes’와 ‘children-children-done’에서 발생하는 각

운의 효과를 ‘틀려먹은-뒤틀려’, ‘미친-빡친’, ‘눈치-지치지도’로 살리고자 한

시도도 발견되는데, 각운을 보존하는 과정에서도 강한 소리를 사용한 것이 눈

에 띈다. 

김수빈 번역가는 “해당 넘버의 번역 시 소리를 통해 아이들의 감정을 효과

적으로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면서 “핵심 단어인 ‘revolting’의 경우, ‘반

항’으로 옮기면 의미는 차치하고 들리는 소리가 너무 약하다고 판단해 대체어로

‘싸울거야’를 썼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3음절로 된 ‘revolting’을 4음절인

‘싸울거야’로 옮긴데다 아역 배우들이 말을 빠르고 격하게 하는 과정에서 전달

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해외 창작진과의 논의 후 정서 전달에

더 초점을 두는 게 더 낫다는 판단 하에 이러한 선택을 했다는 설명이다(더뮤지

컬, 2019. 3). 이는 뮤지컬 번역에서는 음악적 요소나 배우에 대한 고려보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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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정서 전달이 우선할 수 있음을, 즉 다양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상호 작

용하면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히 교섭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처럼 강한 소리의 사용은 감정 전달뿐 아니라 안무의 효과 강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 해당 넘버에서 아동 배우들은 매우 격

한 안무를 함께 소화하는데, 김수빈 번역가 역시 “(파열음과 파찰음의 반복적

사용은)...전투적인 동작으로 구성된 안무를 뒷받침하기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

했다. 

그림 5 ‘Revolting Children’의 안무(출처: 신시컴퍼니 홈페이지)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해당 넘버의 번역에서는 앞선 사례 분석에서 나타난

아동 관객을 위한 의성어 및 의태어 사용, 구조 단순화 및 간략화 또는 2.2에서

아동 문학 번역 전략으로 제시된 언어 순화보다 아동의 교육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속어의 사용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이다. <예 3>에서 전체

적으로 볼 수 있듯 강한 소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빡친”, “꺼졌다” 등 ST에

는 없는 비속어가 포함되었고, 예문 외의 다른 부분에서는 “쳐들어”, “개기다”, 

“설쳐대다” 등의 비속어뿐 아니라 욕설까지 등장한다.12) 앞서 설명한 바와 같

이 한국 초연이 8세 이상 관람가인데다 평균 연령 11세인 아동 배우들이 작품

12) 일례로, ST의 “She can take her hammer and S-H-U”에서 “S-H-U”는 해머가 날아

가는 소리와 ‘shit’의 완곡어인 ‘shoot’의 발음을 동시에 연상시키면서 이중적 의미

를 전달하고 있는데, TT에서는 “씨ㅂ”이라는 욕설로 번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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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표현들은 공연을 관람하

는 아동 관객이나 해당 넘버를 부르는 아동 배우의 교육과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박선희(2012)가 <마틸다>와 유사하게 아동 학대와 선

하지만은 않은 아동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그린 소설 �홍당무�의 번역 분석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문 수사 문체의 재현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러한 표현들은 ST에서 두드러지는 분노와 화의 반복적 표출 방식을 TT에서 재

현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해볼 수도 있다. 또,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

이 해당 작품이 아동뿐 아니라 성인 관객을 함께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 역시

번역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모든 성인 관객이 극

적 정서와 자극적 표현을 선호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부모 관객의 경우 아동의

교육과 정서를 더 중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 뮤지

컬 시장의 기존 성인 관객 사이에는 대체로 그러한 선호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

악되고 티켓 구매를 주도하고 있는 이들 관객도 유지해야 패밀리 뮤지컬을 통

한 관객 다변화 시도가 의미를 지니는 만큼 이러한 번역 전략은 기존 성인 관

객에 대한 소구를 목적으로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과감하고 감각적인 번

역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흥행에 대한 기여를 입증 받은 전문가가 번역사로

선택되었다는 점 역시 제작 과정 전반에서 기존 성인 관객이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였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례는 좀 더 거시적으로, 뮤지컬 가사 및 대사

번역에서는 다양한 요소 간 상호 작용으로 TT가 생산되며 가능한 여러 대안

가운데 어떠한 TT가 선택되는지는 구체적인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5. 논의 및 결론

5.1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현재 한국 뮤지컬 산업의 정체를 타개할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

는 패밀리 뮤지컬의 가사 및 대사 번역 가운데 아동 관객을 고려한 번역 양상

을 <마틸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해당 작품의 번역에서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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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특수성과 시대 및 사회적 배경 등 뮤지컬 번역과 관련해 기존에 제시되

었던 다양한 고려 사항들이 반영되었으며 여기에 아동 관객에 대한 고려가 함

께 작용하여 최종적인 TT가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기

존 아동 문학 번역에서 나타나는 의성어 및 의태어 사용, 언어유희 사용, 문장

구조 단순화 및 간략화 등이 패밀리 뮤지컬 아동 관객의 이해와 흥미 제고를

위해서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패밀리 뮤지컬

의 경우 아동 뿐 아니라 티켓을 구매하고 작품을 동반 관람하는 부모 관객을

끌어들이는 것은 물론 기존의 주된 소비층인 20-30대 성인 관객 역시 유지해야

하는 만큼 성인에게 일반적으로 소구할 수 있는 번역 양상도 함께 나타난다는

점은 아동 문학 번역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물론, 앞서 2.2에서 소

개한 바와 같이 아동 문학에서도 아동과 성인이라는 이중 독자층이 존재하고

아동을 위해 쓰인 작품이 일반 성인을 위해 번역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전자

에서 여전히 주요 목표 독자는 아동이며 후자의 경우 목표 독자가 아예 부모가

아닌 일반 성인 독자로 전환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동과 성인, 그리고 성인

가운데서도 부모와 기존 관객 등 다양한 관객층이 분리되지 않고 혼재하는 패

밀리 뮤지컬에서는 이와는 분명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뮤지컬은 대

중성 및 상업성이 강한 장르이므로 티켓 구매를 이끄는 기존 성인 관객의 영향

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이

들 관객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다만, 이들에 대한 소구의 방법으

로 신조어, 비속어 등이 주로 사용됨으로써 아동 배우와 아동 관객의 교육과 정

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며 좀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언어유희 사용 등 성인 관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밖

의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5.2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최근 한국 뮤지컬 시장 규모 정체로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는 패

밀리 뮤지컬의 가사 및 번역 양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의성 있는 시도

라고 볼 수 있다. 또, 뮤지컬 번역과 관련해서는 전무했던 아동 관객에 대한 고

찰로서 관객층 세분화 번역 연구 및 실무에 유용한 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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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노래 번역 등 음악적 요소에 치우쳤던

뮤지컬 번역 분석의 범위를 소품, 동작, 프레이밍 장치 등 뮤지컬 제작에 관여

하는 다양한 요소들과의 관련성으로 확장함으로써 해당 현상에 대한 좀 더 심

층적이고 다각적인 설명을 시도했다는 점 역시 본 연구의 가치라 할 수 있다. 

다만, 아동 관객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분석 대상

넘버가 제한적인 관계로 아동과 성인 관객을 위한 전략의 차이 여부 및 양상을

정교하게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해당 작품

에는 성인 관객을 위한 넘버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분석 대상을 전체 넘버로

확대하고 아동과 성인 관객을 위한 번역 전략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

면 어떻게 다른지를 검토할 경우 패밀리 뮤지컬의 번역 전략 전반 또는 각 관

객층을 겨냥한 세부 전략을 더욱 정교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번역가를 비롯한 제작진을 대상으로 실제 번역 과정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다면 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설득력도 제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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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lating Family Musical Theatres and Children Audience: 

A Case of <Matilda the Musical>

Hong, Jungmin

(Dongguk University, Seoul)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into how children audience is considered in the 

translation of family musical theatres—targeting both children and adult 

audience—which are gaining greater attention as a new opportunity to overcome 

the stalled South Korean musical market after the exponential growth of as 

much as 2,400% from 2001 to 2015. Based on factors affecting the translation 

of musical theatres and children’s literature, this study analyzed how the lyrics 

of Matilda the Musical were translated in consideration of children audience 

when it was premiered in South Korea as its first-ever non-English production. 

Findings show that onomatopoeia and mimetic words are used, ST structures are 

simplified and streamlined, and ST forms are changed to help the understanding 

and attract the interest of children audience as in the case of children’s 

literature. However, slangs and neologisms are frequently used to amplify the 

emotional effect, which can have an adverse impact on children’s education and 

emotional development. Such strategies are possibly adopted to resonate with 

Korean adult audience who is the major ticket buyers and tends to be lured to 

the dramatic development of a story and intense emotional experience.

▸Keywords: musical theatre translation, family musical theatres, children audience,

non-verbal signs, onomatopoeia, mimetic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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